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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화페인트, 중국대륙 불 당긴다!
2004년 1월 현지법인 24억원 투자 … 3만평 부지에 생산능력 3000톤

삼화페인트(대표 김장연)가 중국 현지법인 삼화도료유한공사를 설립하고 200만달러(약 23억9000만원)를 투

자하기로 결정했다.

삼화도료유한공사는 도료 생산 및 판매기업으로 중국 강소성 장가항시에 위치해 있으며 2004년 1월15일 설

립해 200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. 공장부지는 3만평, 초기 생산능력은 2005년 기준 3000톤으로 예정돼 있으

며 향후 생산능력 증설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.

삼화페인트가 2004년 1월5일 발표한 출자계획에 따르면, 등록자본 출자금액은 1000만달러이며 앞으로 현지

법인 총 투자규모는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. 

우선 등록자본 출자자본예정액인 1000만달러 가운데 2004년 1차로 200만달러(2004년 1월5일자 기준환율 

1195원 적용 시 23억9000만원)를 납입했으며, 나머지 800만달러는 2년마다 200만달러씩 10년 동안 분할납입 

완료하는 조건이다.

2008년 북경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고 세계 페인트 메이저들이 중국으로 플랜트를 이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

내 건축용 도료 1위 기업인 삼화페인트도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매출증대 달성에 본격 나선 것을 풀이된

다. <심혜련 기자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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